
여러분의 밝은 모습을 보니 설 명절을 가족들과 잘 보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고향을 다녀

오고 이곳저곳 인사하느라 몸은 피곤했겠지만, 마음은 오히려 반가움과 행복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온은 그런 것이고 또한 정신의 행복은 육체의 피곤을 능가하는 것입니

다.

설이 지나니 어느새 올해도 두 달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한 달 앞을 내다보고, 일 년

을 미리 보고, 10년을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의 삶이 올바르고 주어진 일

에 부끄럼 없이 매진한다면 미래는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자 예측이 가능한 실현의 단계입니다.

 

언제나 강조해 왔듯이 여러분은 중앙종무기관의 주체이자 주인입니다. 공적도 과오도 다 여

러분의 몫입니다. 자기 직무 앞에서는 언제나 차분하고 냉철하게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함

께 업무하는 동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면 화합과 소통은 스스로 이루어 

질 것이며,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큰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는 업무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그러하고 자신이 매여 있는 어느 곳에서나 다 통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실천하고 있으리라 여겨지지만, 특히 올해는 종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우수한 지식과 경험을 자신의 재적사찰이나 가까운 사찰을 찾아 더욱 베풀어 주기를 바라겠

습니다. 사찰이 지역사회에 얼마큼 환원하면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는 한국불교의 미래와 중흥을 가늠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

문입니다.

자성과 쇄신을 제안한 33대 집행부가 갖는 가장 중요한 역점은 바로 이러한 조그마한 실천

과 다를 바 없으며,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큰 짐을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을 더욱 떳떳하게 

해주고 자긍심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자성과 쇄신 결사는 일시적인 단일 사업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스스로의 

행동이고 종단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일이자 싹을 틔우는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이

러한 일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요한 양분입니다. 남의 일처럼 관망의 대상으로 둘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자신의 희망을 세세하게 다지지 못하면서 남에게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여간 곤혹스러운 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

는 즐거움이자 복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좀 더 헌신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한 해의 성과는 

다시 큰 복으로 돌아오고 나아가 단단한 디딤돌이자 주춧돌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덕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아가 종도와 불자, 그리고 국민의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노력한 성과를 설을 맞이하는 복으로 함께 나

누며, 업무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언제나 즐겁고 상쾌하기를 바랍니다. 몸과 더불어 정신의 

건강이 항상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